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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의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은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을 주

제로한 방송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작이라 할 수 있다.  영화를 방

불케 할 정도로 수많은 엑스트러 배우들을 동원하여 사실감 있는 전투장면 

뿐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조선 수군과 왜군 수군의 박진감 

넘치는 전투장면과 조선 수군의 융단폭격을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 본 것같

이 처리한 장면 등을 보면서 우리 드라마의 수준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나 

싶어 매우 흐뭇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서울의 중심부 태평로 한 복판에 큰 칼을 차고 

우뚝 서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어쩐지 가슴에 와 닿지 않는 존재였다.  

왜 서울의 한 복판에 한국의 다른 위인이 아니라 왜 장군이 동상이 있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초등학교 시절 따라부르던 충무공의 노래…. 왜 장군

을 ‘민족의 태양, 역사의 면류관’이라 불러야 하는지 내 스스로 알아보려

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다.  

이 충무공에 대한 칭송은 박정희 정권이 의식적으로 국민정신을 고취

하기 위해 내세운 면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80년

대에는 이순신의 업적을 평가절하하고 원균맹장론을 주장하는 이론들이 등

장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실도 잘 잘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군사적으로는 열악

하기 짝이없는 수적열세에도 불구하고 23번 출전하여 23번 모두 승전을 거

둔 세계 해전사에 유례가 없는 기록을 세웠고, 특히  한산대첩은 세계 4대 

해전중의 하나로 꼽힌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왜 장군이 ‘불멸의 장군’

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의 묘미는 역사속의 영웅을 우리들 곁에 가깝게 

다가오도록 만든데 있다고 본다.  교과서 속에서나 볼 수 있던 성웅이 ‘인

간 이순신’으로 거듭난 것이다. 잠든 평졸 군사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따

뜻한 부성애,  칼에 새겨진 ‘그칠 지 창 과’를 보며 칼을 쓰지 않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  왜군에 살륙당하고 굶주림



과 전염병에 죽어가는 백성에 모습에 고뇌하고 아파하는 그의 인간적인 모

습이 애틋하고 비장하게 그려진다.  

 드라마는 우리에게 역사에 이름 한줄도 남기지 못한 수 많은 일반 군

사들의 피와 땀을 상기시킨다. 하갑판에서 어깨가 비틀어지고 손이 부르트

도록 노젓는 격군들의 손에서 피가 맺혀 흥건히 흘러나오는 장면을 클로즈

업하면서, ‘한산대첩을 계획하고 진두지휘한 것은 이순신 장군이지만, 그

것을 완성한 것은 모진 훈련을 이겨내고 한마음으로 싸운 일반 병졸들’이

었음을 상기시킨다.  

다시 말하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백성들과 일반 병졸들의 고통

을 자기 몸보다 더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바로 그것이 그의 23전 23승 승리의 비결인가 아닌 듯 싶다.  

  한반도와 명나라를 정복하겠다는 야망에 불타올랐던 도요토미 히데요

시가  실패하게 된 것도 결국 그는 일본 백성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기 때

문이었다. 조선수군의 계속되는 승전으로 전쟁이 쉽게 종결되지 않자, 히데

요시는 자객들에게 암살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된다. 마침내 한 정적

은 그를 암살하려 했다가 결국 그 앞에 무릎을 꿇지만,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히데요시, 그대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적을 모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나라 일본의 백성이다!”라고 호통친다. 

 장군이 얼마나 인명을 소중히 생각했는지는 명나라 사신의 기록에서

도 드러난다.  ‘운덕’이라는 명의 사신은 추운 겨울밤, 통제사 이순신이 

왜군포로 진영으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랐다가, 어린 왜군 포로에게 명심보

감을 읽어주늕 장군의 모습에 크게 감명을 받는다. 10살에 잡혀온 왜군 포

로가 15살이 되기까지 장군은 어린 포로를 따뜻이 감싸며 장군이 간간히 책

을 읽어주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조선장수대 왜군이 아닌 아버지와 아

들로 보였다. 적국의 포로에게 저러하다면, 그의 백성을 아끼는 마음 무엇

으로 나타낼수 있겠는가” 하며 감탄을 아끼지 않는다. 

역사 속에는 수많은 영웅이 등장했다 사라져가지만, 이순신 장군과 

같이 인명을 천명으로 여기고 백성의 마음을 얻는 지도자만이 진정한 영웅

으로 역사에 오래 오래 남을 수 있고 바로 그 정신이 우리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불멸’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